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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본 ‘친미-반미’ 논쟁

일본학 대중 학술지 ‘일본비평’ 창간 

창간호 특집서 미·일 관계 재조명  

피폭 뒤 ‘친미국가’ 탄생 심층 탐색

  이세영 기자 

일본학 대중 학술지 ‘일본비평’ 창간 

창간호 특집서 미·일 관계 재조명  

피폭 뒤 ‘친미국가’ 탄생 심층 탐색 

‘대중과의 소통’를 표방하는 일본학 대중 학술지가 나왔

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도서출판 그린비와 함께 펴내는 

반년간 <일본비평>이다. “일본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그 성과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일본에 대한 한국

인들의 이해가 ‘맹목적인 적대나 동경’ 또는 ‘선정적인 가

십’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게 연구소가 밝힌 ‘창간의 

변’이다. 

편집장 윤상인 한양대 교수는 “일본은 21세기 한국인들이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라며 “일본 사회

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인접 학문에서도 응용 가능해야 하

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의 삶과 현실을 깊고 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유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비평>의 지면은 기획특집과 연구논단, 서평, 강연록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기획특집과 서평이다. 이 꼭지들은 일본의 국가와 사회,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현재적 관

심을 충족시키는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게 편집진의 설명이다.  

창간호의 특집 주제는 ‘현대 일본 사회의 형성과 미국’이다. 1853년의 개항에서 1945년 패전

에 따른 민주주의 국가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근대 일본의 경로를 결정지은 두 번의 체제 교

체가 모두 미국의 입회 아래 이뤄졌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미국이란 프리즘을 통해 오늘날 일

본의 국가 원리와 일본인의 정신적 심층을 탐색했다. 권혁태 성공회대 교수가 만화가 나카자와 

게이지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일본인들이 원폭 가해책임에 대한 추궁을 포기하고 ‘친미

국가’ 일본을 탄생시키면서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됐는지를 규명한다면, 박진우 숙명여대 교수

는 미군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존속하게 된 천황제가 전후 일본의 역사인식과 대외관계에 어

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다. 조관자 일본 주부대 교수는 요시미 슌야의 <왜 다시 친미냐 

〈일본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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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냐>에 대한 서평을 통해 ‘반미=진보’ ‘친미=보수’라는 구도가 왜 일본에선 타당하지 않은

지를 보여주면서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지닌 의미의 중층성을 드러낸다.  

<일본비평> 편집위원에는 박진우(숙명여대)·박규태(한양대)·장인성(서울대)·정진성(방송대)

교수 등 국내의 중견 일본학자 7명이, 편집 자문위원으로는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사카이

나오키 미국 코넬대 교수 등 양국의 원로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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